
BASF, 산업코팅 매출 10억유로 확대
플랜트 증설에 경쟁기업 인수 모색 … 파우더코팅 생산능력 10만톤으로

BASF는 산업용 코팅제 생산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. 산업용 코팅 매출을 5억7500만유로에

서 10억유로(8억7700만달러)로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이다.

BASF는 산업용 코팅이 코팅 매출 23억유로의 약 25%를 차지하고, OEM이 40%, Refinish가 20%, 중남미의 장

식용 코팅 사업이 15%를 차지하고 있다.

BASF는 파우더코팅 생산능력 4만톤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는데, 생산능력을 최소한 10만톤 이

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수가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.

Akzo Nobel을 제치고 코일코팅 생산 1위로 발돋움하는 것이 목표이다.

BASF Coatings은 향후 5년간 3억5000만유로를 투자해 기존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제조 프로세스를 개

선할 방침이다.

이태리 Verbania 소재 파우더코팅 플랜트 생산능력을 50% 확대하고, 스페인 Guadalajara에 수성 코팅 6000톤

플랜트를 건설해 1만5000톤으로 늘리며, 독일 Münster에 특수 접합제 플랜트에 생산능력 1만톤을 추가해 10만톤

으로 확대할 방침이다.

BASF Coatings은 2001년 매출이 3% 증가했으나 수익마진은 10% 이하로 떨어졌다. 북미의 경기침체와 브라질

레알화의 평가절하로 타격을 입었으나, 2002년에는 매출이 5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BASF Coatings은 2002년에도 구조조정을 계속할 방침이다. 1999-2000년 일자리 2500개를 없앴고, 독일의 최대

생산지역인 Münster 플랜트의 인력 추가감축을 위해 노조와 협상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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